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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 공익성, 공정성을 중점적으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023년 11월 16일(목) 연합

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주)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심사 주요사항에 관련한 안건을 제38차 방송통신

위원회 전체회의(‘23.10.18)에서 논의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

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신청법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들의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책임 실현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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